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보 도 참 고 자 료

보도 일시 2022. 6. 8.(수) 10시 이후 배포 일시 2022. 6. 8.(수) 10시 이후

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책임자 과  장 조경숙 (043-719-7120)

감염병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고한슬 (043-719-7132)

담당 부서 감염병위기대응국 책임자 과 장 이형민 (043-719-9100)

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연구관 이수연 (043-719-9130)

원숭이두창(Monkeypox)을 

“제2급감염병”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

-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, 입원·격리 의무 부과의 근거 마련 -

□ 질병관리청(청장 백경란)은 원숭이두창(Monkeypox)을 6월 8일부터 

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.

 ○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」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

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

오늘(6.8.)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.

□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, 치료 

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. 

 ○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여, ‘질병관리청장이 

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’으로 지정되며(고시 

제1호),

 ○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(고시 제8호, 제9호)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□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, 역학조사,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

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.

 ○ 동시에, 「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」 및 「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」 개정(6.8.)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·대응 

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.

□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(6.8.)부터 시행된다.

<별첨> 1.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

2.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

3.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

고시 일부개정안


